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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입식품(팽이버섯 등)을 

대상으로 한 수입 검사 강화 

관련 의견 수렴

한국산 팽이버섯, 리스테리아균 검출 위험에 따라 20%의 수입 검사 빈도 적용

영국 식품기준청(FSA)과 스코틀랜드 식품기준청『요작으로 구성된 영국 식품 안전 당국은 자국 식품 규정으로 

유지하고 있는 (EU) 규정 2019/1793(수입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공식 통제)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23년 8월 28일까지 의견을 구한다고 밝힘

1. 배경 : 영국으로 수입되는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의 대부분은 추가적인 통제 없이 영국으로 수입될 수 

있으나, 고위험 식품으로 판단되는 특정 국가의 비동물성 식품과 사료는 공식 통제 조치(서류 확인, 신원 

확인, 샘플 채취 등 정밀검사 시행)를 통과해야 수입될 수 있음. 이 번에 영국 식품 안전 당국이 발표한 (EU) 

규정 2019/1793의 개정안은 공중 보건 위험성을 검토하여 특정 국가의 고위험 비동물성 식품 및 사료를 

새롭게 분류하고, 해당 제품 수입 시 적용하는 공식 통제 조치를 변경한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식 

통제 조치가 강화된 3개 제품이 추가되었으며, 리스테리아균 검출 문제가 확인된 한국과 중국의 팽이버섯 

제품, 살모넬라균 검출 문제가 확인된 시리아의 참깨 씨 제품이 이에 해당함

2. 한국 관련대상 품목 :식품용팽이버섯

3. 조치 사항 : 영국으로 수입되는 고위험 식품은 정밀검사가 적용되며, 정밀검사는 화물과 서류를 대조하는 

품목 검사(identity check)와 현물 검사(physical check)로 구성됨. 한국에서 수입되는 팽이버섯 제품은 품목 

검사와 현물 검사 진행 시 수입 제품의 20%가 검사 대상이 되며, 식품 위험 관리를 위해 개정안의 부록 

2(Annex H) 목록에 포함하여 2년 주기로 검토 대상에 포함함

(*) CN code는 EU의 8자리 상품분류 코드로 앞 6자리까지는 HS code와 일치하며, 통관절차 진행 시 상세 품목분류코드로 

10자리까지 표현 가능함. 영국은 CN code를 사용함

원산지 국가 식품 품목 CN code 검사 성분 검사 빈도

한국
팽이버섯 0709590000 리스테리아 20%

중국

4. 발효일 : 2024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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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글로벌 수입 규제 강하, 국가별 규제 조치에 주의하여 수출 준비 필요 

2020년 한국산 팽이버섯 제품은 미국에서 발생한 리스테리아균 검출 문제가 확인되어 글로벌 리콜（제품 회수） 

조치가 시행된 바 있음. 이후에도 한국산 팽이버섯은 리스테리아균 검출 가능성을 문제로 여러 국가에서 리콜 

또는 수입 통관 거부 조치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한국산 팽이버섯과 관련된 수입 검사 규제를 강화함.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22년부터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 시 물리적 검사 없이 억류할 수 있는 전국 수입 경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23년 3월부터 한국산 팽이버섯 수입 시 수입업체가 SFC 라이선스（안전 

식품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강화된 수입 요건을 적용함 

한국은 2022년 약 1,261만 달러의 팽이버섯 제품（신선, 냉장, 건조）을 수출하였으나, 글로벌 규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수출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팽이버섯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이번 영국의 수입 규제 강화 계획을 포함하여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국가별 수입 규제 조치를 꾸준히 

확인하고, 리스테리아균 검출 가능성에 주의하여 수출 제품을 꼼꼼히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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